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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루한세상에대한낯선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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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성 주의 적

여청 자산을 둘러

자치 는

둘 러 싼

네 역얍을델샹 속에서의 억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 작합 l붸 다 ''

상상적 오언익 퀄력을 전록하라!

2만 펼훌리 연첬I연ⓖ] 있t다. 2만 명으1 연꿰현 중 50%가 룩:표를

한다. 50%으, 연처일 중 30%:캬 학연을 야유로 또는 동향 사할엎

을 ○1윤로, 이는 선흔후배이므로 나아꺄서는§ 휵보가 잘 쟁륩겼음으

로, 흑은 도대체 헒느 정도안치 발 수 없는 정쳐척 동의뺘 배체

획 켤과혹 γ한 후보를 선;빪한다. 결국 2판 연세헬획 고작 15%가

송많은송 아유옳들볼 거쳐 한 후보를 :섦!택하면 그들은 학생회황;‘회

푄퍅. 그려고 o]렇거] 팔한타.

‘‘우려는 2판 연졔인의 태표볘

표 훈 일년틈만 ○)들댐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쳬도적 쟎쳐는

히홀퍅도 없다. o]둘획 총파주의까 꼴보켜 싫어쳤또 할 칡로 !있는

일은 올분떼 찬 클 몇 따티를 록쳤루판 앞!혜 불이는 컷 딸고는 없

빪. 결국 며물 선척흘 커t확f켜보최만 다움 천>쳐○\도 壅l홀년떼 나왔

I현 똑같은 이틀이 쳔※l에 출따한다 그틀은 또 우리둘의 대홈표자

되겄t랐첩고 한다. 그활테 학생둘운§ 선거봐 학쟬회흘 '더년타. 학생

회 당선자돌읽 허구척③]며 심상척얻 오빈(께j서 비릇훨 칡 불순

한 권력으훑뚫빪혁 연세인은 자라진다. 고래서 우휼쪄쓿 새잠스러운

것도 아떨 “자치질서”를 합지 말해야 한다.

‘‘2판 연세”라눈 :그리고 r폐챤;까지로 “5천 여학우%’흖l%는 보편적

철체는 없댜 핵첫이 “연서i대학교에 여학우가 5천명이디오’i칡푤

단설순한 사설 o:l외에 무벗을 말할 ≤륭 ;었는가? 5000혜 ○]효몇는 1;확

양한 사고와 쪄출쳐들이 단지 A o}디면 B 밖에 없늘 쳔택지에 >쳬

표했혁는 이유로 “5천 여학우의 의지”차 될 율수 있는폐넓! 총여학

생회는 누구외 어쬔 의지약 권려홀 대표할 수 있는가훈

유리는 그러므로 “5천 여학우!'의 대표가 되>께를 ;쳐부한짧. “5

천 여학우”의 권리를 허구적셸으로 워임받은 대리자차 되$거를 거

부 한 다

우리의 ;첩쌓휴는 부정형이 아니디;. 유썲최의 거부는훈 확첩괴가 아디

다. 우리의 거부는 공정형으-로서!뾔 챙瀟산 행위○]다 우리는 오히

려 5천 <펴학유들 모퓨二가 자신를밝 차:쳐똬 목소리를 5천가지로

뿜펴빼기를 바란r출%. 그것○11 거터"한 불협화음열!자콰도 이 창묘뙨

청적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촤. 우리눈 ⓕI 사희봐 대학

이라는 공간○] 벽청들의 통조리로 >가득차기를 바라는 것c'"파.

죠것이 우리:z]춘 졺황르는 “자쳐질서”의 o)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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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싱노동권에 대한 주징과 힘페
‘여대생 실밀 민틀il 워크삽' 올 개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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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뺨께 하고자 하는 사럼들이

서 발언하고자 하는 개인 한시혜

학여 걱차의 문제의식욜 쳬먼폐

동발 수 뀄습니다. 보든 예신‘

로 결정햐여 집뻥되고 지큼
'

여성운동을 히뺘i 하는

긴으로 재빙됩니다

K셋벼떼w
; : ! ! 川 톺 3.님성중십적인 문회에 얄합올! 여성들의 문화 형성퓸"

-여싱들이 할 수 있는 체육놀이대회 , 밀하II 워크삽 등을
개최하고 여싱문화패를 민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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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자치단체 모두가 참뻐

고 논의 괴정울 거쳐 힘폐 활

베분은 ta빼베서 곪톰으

의 총여학생회 공진 또힌

모든 쳬람들의 쟈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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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생활도서판을 중십으로

여성주의 답론울 생산하고 확§빼시匯

-총여 신히에 있던 생활도서관을 독립시뒤:1

여성학/여싱운동 괸련 지료가 여싱들의
일샹적인 삶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세다.

“여성주의적자치는

나의디름을

발현하는것이고,

너의다름을

인정하는것이고,

우리가 합께 할 수 있는

질서를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열린 질서틀 향한 여/성

우리는 어虹삐 서 있는가?

/ 행 / 동

95년도 가을, 새로운 여성운동의 시작

. 저본주의 사회(훼※l 성품화되고 있들 (혐청의 육체와 그 비참한

모습을 있풀 그대로 트러냈던  ‘훈Rapl췰 M칡!” 성정치 문화제자

째최되었다. 성을 물러싼 이 사화의 I억압과 모순혜 대해 문저]제

기 했현 성정치 젊훑화제는, 오히려 보수 기독교 세력억 폭력으로은

언하, it헒 많은 화제커리커 넓었지만, ‘.얼청은 정치적○l다!’'라는
需창올; 서슬없○l 하면서 새로운 여성운등의 폭발적인 시빌접이

획 볐확.

96년도, 총여학생회 - 문제가 있다!

이전까지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여성운동은 다른 학생회

뺙 학쟁운동외  ‘하부9 :워치!페서 벗어나지 못했다. 며설운등의

발천!없는 반복, 여학쌜!둘의 얼살괴쌓외 펙리 속야서 제9대 총쪄학

생회는 중휑료하차하게 되었다. 흔Z리고 총여학생회 중실의 여성운

등에 대한 비판의 특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댜

W년도, 일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성정!치 문화제의 영향을 받고, 일상의 정치에 기반한 독자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은 제9대 총여학쟁회가 몰락

한 자리에서 모이>체 시찮륩했다. 총여학촁화회 폐쇄적 모솔(케 대

해 비판을 하면서 일상에서부텨 운동하고자 하는, 숨쳐져 있턴

벎청! 자치던§쳬들이 만나기 서척효뼛고, 아무도 기능허텨려 쟁각하

:;쳐 못했던 새로운 처쳬의 (펴성운똘찮을 시작했다. 무수한 말들을

널발하던 학생회 처켜]에 대한 비판 - 그들은 직첩 실천으로 옮

겼]확. (이러한 움직않은 연세대밑획 첫온 아니었다! 연제대의 여

러 자치단체들 판의 연대는 다른 학교와의 (편다厚 이어졌으며

특자적 ‘펴성운동은 서서히 자리잡아차:지 시쟉했다.

98년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의 실험

수직적언 뮤또조가 아닌, 수평척인 구조를 추루했던 여성;짜치열

합의 경험헤서 냐운 새로운 총여학생회 - 여성홈;훈의예 입킴한 총

여학생회를 세워보켰다는 의XI으) 결과였다 연체대의 역사 속(:체

서 과연 총여학챙회가 그 론변:‘획 역할을 했턴 적기 있던가2 발

상의 정치, i여성주의적 청:쳐 - 과연 총핵학섕!회를 통해서는 실

헒띌 수 없눈 것인가? 실험은 서;작되었다. 그 사○] 속속 생쳐났

던 자치탄체둘○] 한 치뤽에 모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101대 총

여학생회의 실혐은 거지에서 끌나버켰다. 학생회는 학생회○1코

※W:치단처I는 자치단체였다.

오늘, 바로 여기. .

저rlO대 총혁학생회의 유4헒며한 실험을 ○]어받고 또한 $코들으톄

한:졔와 오류를 뛰○웨념고자 우리는 졔판대 총여학생회룰 준비하

고 있다. 학우들의 정치척 무관섬을 탓하기 전훼, 무혔○1 그돌

을 무판심 속으로 내뒈를고 있는가에 대한 고편을 하고자 한다

혈현 철서를 향허(쳐, 총여학생회의 경쳬 허물기.  :여셜주의'라

논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저)는 여;:성;/'(행/등으로:. ‘굶폐;후:로서의

총l펴학쟁회가 아닌, .‘여성주의 자치질서’ 그 지처로서의 총여혁
솅회룰 꿈꾸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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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행동선본리풀렛에실린글‘기숙사기는길’에대해기숙사자      ‘총여학생회’는무엇을할수있으며,무엇을해야하는곳인가.여성
치회 및 고시동에서 자보와 연세춘추틀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불평등으1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총여학생회'는 이 억압구조의 기원
관련하여선본에서는성명서를내었다.                                과결정조건을밝히고,현실을비꾸기위한‘여성운봉을히는곳이다.

또한 묻혀져 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소통과 지치의 실험을 행
일련의 과정 속에서 리츨렛 글의 맥릭콰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리면 굳○]

는 몇 명의 성폭력범들門을 처벌하거나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종일 들을 수 있다.

것이 아니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숱한 과정과 성폭력적

문화를재생산하뛰를구조어대해끊임없이비판하고공론회능}여여러사    우리는또한여성운동과여성주의적자치질서가‘총여학생회,틀통해
람이공유하는속에서해결되어야한다.                                서만확산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그러하기에권력의대리자로서

의‘총여학생회’가아닌‘지치질서’로서의총여학생회흘주장하는것이

여성행동은 이것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사고히지 않으며, 선거 이후에    다. ‘여성창초 선본이 진실로 여성운동을 하고자 하고 그들의 일상을 변
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기숙사 기는 길의    화시키고 싶다면, 학내에서의 여성운동과 지치질서 실험의 흐름에 그들
기로등 문제, 셔틀 버스 운행 문제, 움란 전화 둔제  등에 대해 여성 그    의 관점을 가지고 동참하거나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성운
리고피해자중심의입장에서계속문제제기할것이며지치규약제정운    동에관한당신들의자세를되돌아보길바랄뿐이다.
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